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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천랜H서 요뮤되는 껏 β) 

어떤 경우에는 전국이 요구하는 결정 때문에 엄청난 대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왜 
냐하변 이 결정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세ε삐 호펌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호펌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 
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호f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홉방치 마디하고:-Of들이나 딸 
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홉번능「치 아니하고"(마 10:34-37),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모든 가족 관계를 다 끊어버려야 한다는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다만 하 
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그 결정 앞에서 인간관계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 때에는 비록 
인간의 사랑과 가정의 얽혀진 모든 끈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 
는그결정이우선권을가진다는뭇이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좋지 않는 자도 내게 홉띨닷l 아니하LI라’(마 10:38), 자 

기 십자가를진다는것은과연무엇일깨어떤사람들은몸에 질병이 있을때 그것을일 
컬어 ‘십자개라고한다. 어떤사람들은자신들이 당면한견디기 힘든어려운일들을일 
컬어 ‘십자까 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환경 안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켜 죄자가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무거운 짐에 불과할 
뿐 십자가는 아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짐을 지고 사는 것만을 가리 
켜서 십자가‘를 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십자기를 질 때에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 
는것이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도| 아무든지 니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 
자가를 지고 나를 좋을 것이니라’(녹 9:23)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개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참고 행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복음 
을위해서 개인적인희생을하는것일깨 아니다 자기를부인하는것은말그대로자기 
자신을부인핸것이지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부인딴 것이 아니다. 금욕은자기중심 
적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자기 부인은 죽음 이외의 

눈물이 메마른 세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 

금주 금요집호1(22일)， 피택장로들의 주제발표 「눈물의 사역」 

정말눈물01 필요한시대입니다. 세상은말할것도 없고교회마저도도덕적 
으로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지요. 이런 시대 속에 실F아가면서도 참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지극히 적으 
니 말입니다. 물론 돈과 명예와 건강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 

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또한 잃어버린 영흔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 

리는사람들은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어떻습니까?여러분은무슨일 
로 눈물을 흘리시는지요? 일찍이 타락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고통의 눈물을 
쏟아내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리는 듯 합니다. ‘?무 

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 
는가?’애 1: 12a), 
눈물이 메마른 이 시대를 향한주님의 음성이 이번 주 금요집회 시간에， 이 
달 27일(다음주 수요일)에 임직하실 네 분의 피택장로들을 통해 들려질 것입 
니다. 우리 눈에서 말라야할눈물이 무엇인지 또우리 눈에서 끊임없이 흘러 
야 할 눈물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주님의 음성을사모하며 모이도록합시다. 지난 6개월동안장로장립을 

준비하며 교회와 이 시대를 위하여 마옴을 쏟고 기도했을 피택장로들! 그분들 

을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음성이 무척 기대됩니다. 

* 2004년도 저rJ5차 흑읍세봐식 - 다음주일 찬g뼈~liH 샤본'x1 8먼 짙~) 

그 무엇도 의미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이다. 따라서 위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충성함으로써 오는 죽음을 택하느냐 아니면 삶을 택하느냐 핸 결정을 내 
려야한다면그리스도인은기꺼이 죽음을택할준비가되어 있어야한다는뭇이다. 
이것이 곧 십자기를 진다는 것의 의미이다.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기 
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절대적인 자기 항복의 행위이다 내 생명， 내 의지， 내 포부， 내 욕 
망과 소망，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 자신을 죽은 것으 
로 여김으로써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또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 
을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01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요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a),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 
을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그싹도께속한그의 것이다. 
내 생명은 생명에 포함된 모든 것들과 함께 그분께 속한 것이다. 이렇듯 십자가를 진다 
는 것은 누가 주인이며 또 누가 다스리며 통치하며 왕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 
있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여길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 
릴 수가 없다. 내 삶속에는 내 자신이든 그리스도이든오직 한 지배자만이 내 삶의 주관 
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결정을 요구하신다. 현재에 하나님의 나리를 향한 

결정이 곧 그 사람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밀f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지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시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녹 12:8,9), 
“누구든지 이 음료넘f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막 8:38), 장래의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천국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을 주시 
며 어두웅의 자식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그 날 
에 앞서서 그의 아들을 사람들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 
나님 나라의 축복과 요구로서 우리를 직면하고 계신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 
니라 하나님의 니라가 영광과 심판으로 임하기 오래 전에 우리는 장래에 임할 그 천국 
에 대한 결정을 오늘 여기에서 내릴 수 있다， 7.d빼에 심판장으로 오실 그 분이 사람 가운 
데 오셔서 하늘나라의 축복과 영생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제공하여 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장래에 임할 그 세대가 이 세대 안으로 들어왔다. 장래에 있을 그 영생이 오늘 
여기에 우리들 앞에 놓여있다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돗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한 가지 뿐이다. ‘회개하라 돌이 
키고 이 복음을 받고 복음에 순종하여 항복하라!’ 이것이 천국의 요구이다. 



82004년 10월 17일 주민흥헌 

Sermon for Next Sunda 

I Sermo때r Next SUI빼y I 

REPENTANCE 
“Ther깐ore having overlooked the times of‘ ignorance, God is. now declaring to men that 

all people everywhere should repent." (Acts 17:30) 

| n today s wO빼비 Bible verse. the word "Therefore" refe때 God's 

reason for overlooking the sins committed before the coming of Christ. 

"Now'’ means God has His reason for judging the sins committed after 

the coming of Christ. Now is much different from before. God now 

formally declares to the human race that there is no excuse or exception 

for sin . Everyone must repent. As such, repentance is a serious matter 

that all need to thoroughly comprehend, and a crucial action that all must 

properly pe야orm. 

Repentance is the foundation of a believer’s religious experience. AII 

sixty-six books of the Bible support the doctrine of repentance . Eighteen 

of the Old Testament books specifically address the topic, and thirty-six of 

its chapters detail its significance . In the New Testament, ten books 

address the issue, and sixty-five references underscore its importance 

The Bible’s heavy instruction on repentance implies the conviction of sin , 

whereas one turns away from it and toward God and His wil l. God is 

always wholly right, but sinners are always wholly wrong. Hence, the 

willingness for sinners to change direction, give-up, and live a new life in 

Christ all relate to repentance . 

Humans repent because of their sin and idolatry. The Bible is ve이 clear 

that we are not to worship any sort of idol , whether from invisible 

imaginations of our mind, or from visible materials of the world . Many 

people think that God is like "gold or silver or stone, an image formed by 

the art and thought of man"(v. 29) . Indeed, eve이 person has a concept of 

God, but those who make Him out to be someone or something other 

than which He is are idolaters. Believers need to seek and find the true 

and living God. The Bible clearly describes who God is, and it clearly tells 

us how we can relate with Him through Jesus Christ. Accordingly, 

everyone is personally responsible for forsaking the idols of this world and 

for finding God through Jesus Christ. Those who do not read the Bible or 

listen to the preaching of God’s servants, yet claim to know that God is as 

good as gold or some super power created by their own design are 

sinners. We have to repent from that kind of th inking. We need to change 

our minds by turning our lives over to Christ. We must repent because 

"the times of ignorance" are over. 

People are still worshipping God the wrong way. They are still holding 

on to their own manifestations of God, not God's manifestations of 

Himself. God now declares through the Bible and through the 

for extortion. He was a sinner whose life Christ changed. After meeting 

Jesus, he declared, "Behold, Lord, half of my possessions 1 will give to 

the poor, and if 1 have defrauded anyone of anything, 1 will give back four 

times as much"(Lk. 19:8). Here you can see a man whose mind has 

changed and whose life has turned to Christ. This is true repentance, the 

throwing away and forsaking of sin and idols. Please do not worship 

money and other worldly things; never worship or even think that 

anything belonging to this earth is importan t. If you know what is 

important or righ t. and ignore it, that is sin. God is now looking at 

eve마one who has or has not repented. 

John the Baptist and Christ preached the necessity of repentance, 

"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Mt. 3:2; Mt. 4: 1 기 . On the 

day of Pentecost, Peter told the crowd, "Repent and each of you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Acts 2:38). In Paul ’s defense 

before Agrippa, he told the king that he did not prove disobedient to his 

heavenly vision , “ but kept declaring both to those of Damascus first. and 

also at Jerusalem and then throughout all the region of Judea, and even 

to the Gentiles, that they should repent and turn to God, performing 

deeds appropriate to repentance"(Acts 26 :20) . Repentance is not 

optiona l. God says it is now mandatory for salvation . 

Real repentance is more than sorrow. Sorrow may lead to repentance, 

but the sense or feeling of sorrow is not repentance . 2 Corinthians 7:1 0 

tells us, “ For the sorrow that i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produces a 

repentance without regret, leading to salvation , but the sorrow of the 

world produces death." Repentance is a change of mind, an actual 

turning of one ’s life away from sin and toward God. If you just worry 

about sin , you are going to die . If you truly repent , you will receive 

salvation. You cannot stay in sin; you have to turn the 180 degrees 

necessa이 to face God. 

My dear friends, all humans are wicked, and eve이 intent of the thought 

of their hearts are evil (see Gn . 6:5). Truly, everyone is sinfu l. Paul told the 

Romans, "What then? Are we better than they? Not at all ; for we have 

already charged that both Jews and Greeks are all under sin"(Rom. 3:9) 

God’s Word shows the world to be under sin, so that people will realize 

that works cannot save only Christ can . Galatians 3:22 says, "But the 

Scripture has shut up eve이one under sin, so that the promise by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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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옵 쭈입 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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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1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행 17:30) 

• 
한글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오늘의 놀라운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리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에 범해진 죄를 하 

나님께서 허물치 않으시는 이유를 가리겁니다. 반면에 ‘이제는’ 이라는 단어는 그리 

스도의 초림 이후 범해진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가리겁니다 그리스도 

의 초림 이후는 초림 이전과 많이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핑계나 구 
실이 전혀 용납될 수 없다고 정식으로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는 모든 사람이 깊이 이해하고 정확하게 행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 

니다 

좌와우상들을내어버리자 
회개는 신자의 신앙적 체험의 기초입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회개의 교리를 뒷받 
침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열여닮 권의 책이 ‘회개라는주제를특별하게 디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 서른여섯 장이 회개의 의미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는 열권의 책이 회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에순 다섯 개의 구절이 회개의 중요 
성을 강조합니다 회개에 관한 성경의 많은 가르침은 죄에 대한 각성을 포함하고 있 

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니님과 하나님의 뭇으로 나아가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언제나완전히 의로우십니다 그러나죄인은항상완전히 
악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기꺼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죄의 길을 포기하며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삶을살려고하는마음은모두회개와관련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와 우상 숭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어떤 형태의 우장이든 결코 섬겨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 
인으로새긴 것들?'(행 17: 29b)과같이 여겁니다. 물론사람마다하나님에 대히-여 어떤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0]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여 실제 히-니님 
과전혀 다른어떤 대상으로만드는사람들은우장숭배^r들입니다 신^l들은살아계 
신 참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를 듣지도 않으면서 지-기들은 하나님을 일고 있으며 하나님을 
^]-7 ]들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만들어낸 홍L금이나 어떤 초능력이나 미찬가지라 
고 주장하는 시람들은 모두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 
리스도께 우리의 삶을돌이킴으로써 우리의 미음이 변화해야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 
대가끝났으니 이제는회개해야만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는데도 그것은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모%L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합니디 .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기- 죽음을 
통하여온세상모든사람들에게 회개할것을명하십니다 하나님은자비로우시며 의 
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 
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 
을 여호외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이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시 32 :잉. 잠언 29장 13절은 말합니다. ‘가난 
한자와포학한자가섞여 살거니와여호외께서는그들의눈에 빛을주시느니라” 여 
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만 
일 우리기-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 
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9). 바로 이 분이 참되시고 실아계신 하나 
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경배해야할하나님이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삭개오는 로미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관리였는데 자신의 자리를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후에 삭개오는선언합니 
다 “ .. 주여 보시옹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 (녹 19:8). 여기에서 우리는 그 마음이 변화 
되어 그삶이 그리스도께로돌아선 한사람을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요 죄 
와우상을 버리는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이 세상의 다른것들을섭기지 마시기 바 
랍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어떤 것이든 절대 섬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중요하게 생 

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옳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무 

시한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들과 회개치 않은 사람들 
을 모두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는 회개의 필요성을 설교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 하였으니’(마 3:2; 4:1끼. 오순절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에 비울은 아그립바 왕 앞에 
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자신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 
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행 26 : 20)하였다고 말합니 

다 회개는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의 펼수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참된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것 이상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이 회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슬픔을 느끼는 그것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말합니 
다 ‘하나님의 돗대로 히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 
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회개는 마음의 변화요 죄로부터 자 
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실제적인 방향전환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순히 
걱정만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참으로 회개 
한다면， 여러분은구원을받을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안됩니다 죄로 
부터완전히돌이서야만합니다 그래야만히나님을만날수있습니다 
사랑히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익봐며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도 항상 악합니 

다(창 6:5 참죄 진실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비울은 로마서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 
다고우리가이미 선언하였느니라:'(롬 3:9) 하나님의 말씀은온세상이 죄 아래 있음 
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인간의 행위로써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 
장 2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 
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지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구절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교회는 회개를 설교해야만 합니 
다 복음은곧회개의 복음입니다. 엠마오로가는제뜰에게 예수님은말씀승냈습니 
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녹 24:47-4에 
예수그리스도와 십자가복음은우리에게 믿음을주고그 믿음은 회개로 이어집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나 믿음 없는 회개는 새로운 삶을 열매로 맺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께서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 
를 명히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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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1부예배메시지 

주님의강렴 

(살전 4 :15-18) 

깨인적으로말씀하시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 

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렴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렴하시 리 

니 "，"(1 5-18절) , 놀라운 사실을 
말하는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주어 

진 것이다. 주님의 강림이 놀라운 축 

복으로，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으 

로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진 

리이기도 하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3),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의 말씀으로 들려지는가? 정한 날이 되면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이다(살전 4:16), 베들레햄 마 
굿간에 초라한모습으로오셨던 그주님이 그날에는 영광중에 오실 것이다. 우 -

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늘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2),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 라고맡기신 일이 무엇인가?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지고주님을 따 

라오라 하셨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다. 우리는 주님이 맡져주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초점을 복음에 기울이고 있는가? 주님 
은 강림하셔서 우리의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문자 그대로， 언급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행 1:11), 그러므로 하늘 

을 멍하니 쳐다보며 머뭇거리던 제자들처럼 되지 말라. 주님은 하늘로 쫓아 영 
광 중에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세상의 영광을 꿈꾸던 자들에게 예수님 

은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에 불과하였다. 왜냐하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분이셨 
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주님은 신자들에게 말씀하셨다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마 
16:27), 창조주의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 것도 숨길 수 

없다 주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논 회 
개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가? 

보이실것이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장차 정한 날이 되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 곧 십자가를 위하여 살며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기쁘게 감당 
하는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을보여주실 것이다(히 9:28), 주님이 이렇게 나타내 
심이 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되어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요일 
3:2), 우리 신자들 뿐 아니라 이 땅에 싼}있는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눈으로 강 
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계 1:7), 

영광스럽게오실것이다 

베들레햄 마구간에 나셨던 주님은 가난하고 초라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으 
며， 죄인 중의 괴수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박혀 처참하게 죽으셨다. 그러나 
다시 강림하시는 날에는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딛 2:13) , 뿐만 아니라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것 
이다(살후 1:7),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으로’ 오실 것이다(녹 21:27),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 25 :31), 다시 오실 주님 이 앉으실 그 보좌는 
두려운 심판의 보좌가 아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후 
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주님의 강림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찬양 
할 수 있는 것이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봐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찬송가 289장) , 

갑자기오실것이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 24:27), 이렇게 주님 이 강림하시는 순간， 우리 신자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휠 것이고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할 것이다(고전 15:51-52) , 그러므로 깨 

어 있어야 한다. 주님이 홀연히 오시는 날에 잠자는 자로 발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막 13:35-36), 

기대할수도， 예상할수도 없이 오신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은 도적같이 이를 것이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흘연히 임할 것이다(살전 5:2-3),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마 

24:39 ,44),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벤후 3:10), 그러나 신자들은 구 
름 속에 팔어올려져서 영광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볍게 될 것이다. 지금은 괴로운 

인생길이다. 그러나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로운 강림을 사모하며 살자. 주님의 강림에 관한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살아 역사하기를 바란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 

뻐하고 쉬지 말며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리라. 아멘! 

피박장로칼럼 

“말슴하옵쇼서 
주와 종01듣겠나이다 ” 

김연근 
(피택장로) 

상한갈대도 꺾지 않으시고꺼져가는퉁불도끄지 않으시며 사랑과 인내 

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미천한 죄인 
을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 

지 사랑으로우리의 죄를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 
어 소망중에 천국을 꿈꾸며 기쁨으로주를 섬기며 실L아가게 하시는주님의 
은혜에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풍성한 주님의 은총 중에 살아가면서도 어리석고 우매하여 많은 
날들을 주의 뭇을 저버리고 때로는 외면하며 살았나이다. 옷 위에 장식으로 
붙였다 떼었다하는 액세서리처럼 주님 섬기기를소홀히 하여 교회에서는주 
의 백성처럼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명예와 부귀영화를 탐하며 육체의 욕 

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급급하였나이다. 주여， 크신 긍홀을 베푸사 저의 죄 
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며 ， 주 성령 안에서 변화시켜주 

시어 주안에서 새 사람으로다시 태어나는은총을 덧입혀 주시용소서 . 세상 
의 빛과소금의 사명을감당하는주의 일꾼으로살아가게 하옵소서 . 
죄인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감추어주시고 능력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주의 일에 청지기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지팡이로도 주 
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아오며 ， “말씀하옵소 
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한걸음씩 나아가오니， 감 
사와겸손과충성으로주의 일에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주께서 죄인의 연약 
함을 아시오니 주께 간구드릴 때마다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주께서 주시 
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여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시용소서 .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을 눈보다도 더 희게 깨끗하게 하옵 
소서. 이제부터의 삶이 모든 백성들과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구원받도록 예 
비되어 있는모든이들앞에주의 말씀과진리를증거하고주께 영광돌리는 
말씀 속에 사는 생활이 되게 하융소서. 온 삶을 통하여 주를 위해서만 살아 
가는 여생이 되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 
서 .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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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로 냐의구주장~ 

내 영흔이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기에 내겐 무거운 짐 같은 숙제 
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증인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숙제로 인해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놓고 기도하던 중， 감사하게도 
충현교회를 통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의 한 
일원으로서 CMTC와 언어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단기선교를 위해 받은 이 교육에 
서 나는 많은 도전을 받았고 사역지의 준비된 영흔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한 그들 
을 사랑하는 방법까지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듣지도 품한 이 7~ 어7;1 1 믿으i!1 요 전파하는 자7~ 없이 어7;1 1 등으i!1 요 보 
배심응 방지 아니하였으변 어7;1 1 선파하i!1 요 71록된바 야름탑도다 종은 소식용 
전하는 자틀의 방이어"(롱 10:14-15). 

아름답도다! 이 ‘좋은 소식’ 을 가지고 우리 팀이 사역하기 위해 간 곳은 생각보 

다도 훨씬 오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정보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 
나 주님께서는 사역지에 도착하기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주관하셨습니 

다. 그곳 거리와 방문한 가정에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날 수 있 
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난분들은 아름다운한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에게 복음을 전했 
는데 진정 기뻐하며 영접기도까지 마쳤습니다. 그 후 딸은 우리를 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께 안내해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진지했 
던지 그들이 주님을고백하는모습을보며 오히려 우리들이 은혜를받았습니다. 

우리는 더욱 힘을 얻어 일대일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 
서 그런 용기와 힘이 났는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순간순간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적당한 곳에 차를 세 
워 복음을 전하면 순식간에 복음의 장터가 되어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어떤 학교 사역입니다. 그곳으로 안내해주신 분은 크리스 
천인 그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가서 보니 몇 백 명의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한 언어로 찬양과 율동을 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진지하게 듣던 그들의 눈빛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기쁨으로 영접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 

든 일들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의사소통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이적 중의 이적이라고 생각 

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이 은혜를 그대로 모두에게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 
고 생각해 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저에게 단기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 

록 배려해주신 충현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사역했던 팀원들을 사랑합니다. 

한영숙(천우교호| 사모) 

@향윤#깐 cl포&μJ 

선교를 통해 모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나에게도 동일하게 허 
락된 크신 은혜를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셨고， 그래도 온전히 용서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선교지의 영흔들을 위해 보잘 
것 없는 이 죄인을주님의 통로로사용하신하나님을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사역지로 이동하면서 한 집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흉 
하게 느껴질 만큼 파리해진 손을 내밀며 다른 손으로는 옷을 움켜진 채 울먹이듯 구 

걸하던 첫 인상.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전도지를 건냈지만 팀 이동 스케줄에 따라 그 
대로 바삐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동안 “예수님은 진짜예요. 예수님 

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만이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라는 
말만 던지듯 외치고 떠났습니다. 유난히 흐릿하던 눈동자가 자꾸 마음에 걸렸고 전 
도지를 끝까지 읽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돌아가는 길에 다시 만난 할머니는 바로 그 자리에 걸터앉아 전도지를 읽고 계 
셨습니다. 구걸하던 분주한 모습은 사라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듯 할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역 내내 찬양과 말씀을 나누며 기뻐하던 현지인들의 모습에 취해서 ， 마 

치 내가 영흔구원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 
다. 이미 아주 오랫동안 그 영흔들을 홀로 안타깡게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심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런 나를 버 려두지 않으시고 
나의 교만을다시 보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추하고바라볼 것 없는 이 죄인 
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하나 어루만지시듯 가르쳐주셨습니다. 선교의 발걸 

음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핸 것이기 전에 나를 향하신 은총의 발걸음이었음을 깨닫 
게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때에 나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믿는 자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 영원 

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내 7~ 복음옹 선항치라도 자랑항 건이 없음은 내 7~ 부득봉 
항 영임이 i!~" (고전 9:16ú 

정한나 (정년 1부) 

탄'71 선교사 및 현지인사역자 기도제목 

이송미 · 유미 나 평신도단기선교사 
。 l튼우 지~~ 9원부터 61H휴n~ r:-~l(서교르 떠나 대한부 λ(-OH특。 !L(C~ 

드'- '-" .2.’ ë! L L 'L-2 'L- ", f .' 2. 

@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 우리들의 약힘을 채우시며 직접 일하시는 히니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해교더욱A랩꺼|하소서 

@ 선교지으| 영혼들을 우|뼈 항상 7l도빼 여}수 그Eι도으1 )，. 1링으로 A밤하 

게하소서 

@ 영적 전쟁터어써 지치지 않고 성령 충딘l하게 히;사고、 늘 밀씀과 기도로 무장 

하고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항상 주님의 보호히심 가운데 있도록 하 

옵소서. 

@ 언어를 배우는 것과 현지 생활을 잘 적응하게 히;시고 시역의 방흥를 구체적 

으로 을아 갈수 있도록 하옵소서. 

* 지난주에도ξ연} 전교팀 
•• 률률 률훌l홉훨I l-홉 j톨훌l훨훨. 
10월 4일(월)- 10월 12일(화) 7교구 4지역 징길남 10월 4일(월)‘10월 14일(목) 11교구 7지역 

10월 4일(월)-10월 13일아) 7교구 2지역 최대환 10월 5일(혜-10월 13일(수) 16교구 3지역 

1댐 4일(월)-10월 13일(수) 1래구 2지역 조문수 10월 5일(혜-1빨 14일(목) 9교구 7지역 

김인술 

이싱범 

。재일 

발치가 · 빼갈마 현지인사역자 
。 f등 부부는 오l선부에서 팅장으로 성1 (C~l~ 걱변 (0웰갱어l 본윤요로 폴。 f갔습니다 

현?-H 0 f둥이 및H씀을 증litf던 l~정교호/l~ oí론 30영， 어린이 (0영 정도까 요of는 새 

생영교회로 성햄n습니다 

@ 새생명 교호|를 복음 요뻐써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 새생명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십자가 복음단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옵 

소서. 

@ 새생명 교회에 나오는 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히여 

구원을 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새생명 교호|에서 많은서|레교요플이 나2Ji1 하시고 01들이 영적훈련을통해 

히니님의 일꾼으로 서입지도록 하옵소서 . 

* 연'Iff).f역중인 전교팀 

--맴·11 111l빼l •• 플l 111흡l홉훨. 
10월 11 일(월)-10월 19일(혜 11교구 6지역 징경수 10월 12일(화)-10월 20일(수) 8교구 9지역 

캘훨. 
기으피 
口근근 

10월 12일(화)-10월 20일(수) 8교구 6A 1역 최~f용 10월 12일(화)-10월 21 일(목) 10교구추기 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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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국찍파 

*κf닝 thf려 교효t갈'2H요 

껴 

우리들은 성없는 어린이치만 

곱고 교운 마음어l 믿응 추소서. 

뱃l세타 틀녘에서 보리떡 바선 

그 0/-01 맏응 강고 앙꺼l 하소서. jl 

블록놀이 항때도 그링 그렇 때에도 

찬송 부르는 건 재미있어요. 
찬송하는 LH 오습을 tκf닝이 보셔요. 

날보교박수쳐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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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윌유치뷔 

갚l렁한 에배를 무ttJ!여 

탁아부는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동안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 

록 아이를 맡아 돌봐주는 봉사부서입니다. 탁아부의 교사들은 아 

이의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은혜 받아 하나님 

께 영광 돌리며 한 주 동안 믿음의 삶을 사는데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봅니다. 탁아부에 맡길 수 있는 아이의 연령은 0세부터 6세까지이며 현 

재 100명의 교사들이 총무처， 교무처， 편집처와 실무 1 ， 2 ， 3처로 나누어져 일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교육관 1층이고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 개인 선생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봐주고 있습 

니다. 

탁아부가 교회 부서 중 가장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부서이다 보니 봉사하다 보면 

민감한 점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낯을 많이 가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 울고， 개인 선생님과 적응이 되어서도 울고， 개인 선생님 

이 잠시 자리를 비워 다른선생님이 다가가면 잘 적웅하지 못하여 또울어버립니다. 

그러다보니 혹 개인 선생님이 사정으로 결석한 경우에는 아이까지 맡기지 않는 경 

우도 있습니다. 우는 소리 ， 재미있게 노는 소리가 합창을 하듯 울려 귀가 벙벙하기 

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전도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선생 

님과 함께 옹아리로 율동과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면 순수하고 해맑은 어린 생명들 

이 천국일꾼으로 자라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는 아이들을 둥에 업고 어르고 달래 

다 보면 퉁이 땀으로 흥건해집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성령충만한 얼굴로 돌아와 고 

마워하며 아이를 데려가면 큰 보람을 느껍니다. 그럴 때마다 탁아부가 얼마나 중요 

한 일을감당하고 있는것인지를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아울러 모든선 

생님들께도 참으로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닥아부 선생님들은 작은 수고로 신령한 예배를 돕기 때문에 직분을 맡겨주신 하 

나님께 감사하며 늘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특히 본 교회가 지협}는 5대 목표 중 

하나인 ‘신령한 예배’ 를 돕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늘 기도하고 준비하여 사고 없이 

아기들을 잘 돌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은 또 교사로서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 

정업무에 임하며 기도에 전념합니다. 모든 교사가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 

누고 그 사랑이 날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탁아부 선생님들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아기들을 기다리고 있 

습니다. 낯을 가리는 아이들도 잘 적웅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살피겠습니다. 

특히， 성찬예배 ， 청지기훈련， 특별집회 퉁을 

잘감당하기 위해 100명의 선생님이 늘준비 

하며 기다리고 있으니 본 교회가 지향하는 

신령한 예배를 위해 어 린 영흔들을 많이 보 

내주시고 더불어 탁아부를 위해 기도 부탁 

드립니다 
김승곤(장로， 탁아부장) 

“확나넘 안에서 상o~，~께 해주·써!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럴때 저는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앙상 불멍을 하고 불만을 까지고 웅니다. 

에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 '1 위째 미 흘려 톨아자셨는데 ... 

정말 세상적인 사람보다 아나님 e뻐!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닝이 저에게 주신 갯은 많은데 항상 저는 불평만 합니다. 

하나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g뻐!서 살아까게 해주세요. 

입으로만 시인하지 않고 앵동으로 실천6배! 해주세요. 

하나닝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 모든 일에 자랑하지 않고 

검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세요 . 

하나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모두 하나님 잎뻐! 내려 농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닝 ， 정말 모든 껏틀에 진심으로 과사드립니다. 
김우진 (중등1 부) 

"6'빼'l도를 Cf"I"I1!.!하f 후아l 

지도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 없이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 

지기 위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대화가 필요하다. 이 대화에 해당하 

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기 위한 것 

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의 관계는 서로 동등하여 같은 선상 위에 있다. 내 생각이 더 옳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생각이 더 옳을 수 있다. 동퉁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이 서 

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한 쪽이 전적으로 옳 

다. 하나님의 미련하신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를 

위한 대화이지만 인간의 생각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춰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과감히 버리고하나님의 뜻과계획에 나를 

맞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군에서 제대하고 이번 학기에 복학하면서 결심을 했다. 그것은 새벽기도였다. 하 

루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자고 결심했다. 하숙집 바로 

앞에 교회가 하나 있다 단기선교와 수련회 후， 2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벽기도에 나 

갔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고， 기도를 통하여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사는 의미를 묵상하게 되었다. 그 

런데 1-2주가 지나자 처음의 뜨거운 마음이 많。l 사라지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 삶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나의 교만함과 판단이 나 

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누가 새벽기도 나옵니까? 주님 ,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크리스천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좀 보세요. 어! 저기 있는 사람 

은새벽기도나와서도조네 . 주님，그래도저는졸려도꿈참고기도하잖아요. 이 정 

도면 괜찮은 크리스천이죠7’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과 판단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이 

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내 모습. 주님께서 

받으시기 싫어하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삶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 

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 
인지 깨달았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나의 죄성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것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모든 기9} 무의미하 
다는것을깨달았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고민했다. 어 

려운 수학문제 하나를 더 푸는 것도， 어려운 개념 하나를 더 이해하는 것도， 영어 단 

어 하나를 더 외우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사라질 것이 

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영원하신 주님 안에 있는 것， 그 

것은 영원까지 이어질 주님과의 교제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와 필요하다. 기도 

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9} 주님의 P}음에 닿는다 

“너희 ì~ 배 안에 꺼하고 내 방이 너희 안에 꺼하변 무언이든지 원하는 태호 
구하ï!~ 그ï!1 하변 이루꾀하" (요 15:1). 

유재혁(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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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삐뭘방 l 셰，t혹 

d훨 교회합방 웬 샤랑-부 f순수한 믿씀의꽁홍체 

사랑부는 지난 1q88년， 교회 장립 35추년 기념일에 그리스도의 사랑 

과 복음이 만민에게 선해지기를 감구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올해 
로 1b주녀용 마느 사락닙느 저시지체 자애이드으 대사으로 보으으 

’1... 2;<: L. '0 ’1... 0": 。

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부서이며 연재 100여 명의 교사와 qO여 

명의 악생이 있다 악생들의 특수성 때문에 일대일로 가르쳐야 하 
기 때문에 교사들이 악생보다 더 많다. 

악생들의 이해 속도가 비장애인틀보다 느리 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튿고 이해하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이해가 가먼 의 

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때문에 연재 세례를 받은 인원도 

80%어| 다다른다. 작년 봄까지만 해도 비장애인틀과 암께 세려l를 받았 

지만 작년 여름부터는 악생들의 특수성 때문에 사랑부 자체에서 세례교육과 
세례가이루어졌다. 

사랑부에서 복음을 선하고 말씀을 나누는 선생님들로부터 은어|의 간증들을 들어보았다 

정호진 권사(부감) - 많은 성경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복음의 액심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웅요압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말애줘도 잘 이해하지 못아다가 반복적으 

로 이야기아다보연 어느 순간 구원의 고맥을 아는 때가 옵니다 이명게 일단 복음을 받 

아들이고 냐연 비장애인들과 담리 ， 의십 없이 순수하게 믿음을 지겁니다 이렬 때는 저 

도 갑동이 되고 아냐님이 이련 모습을 사랑아시겠구냐 생각합니다 

깅무수 잡;.f(교무처장) - 장애 등급이 일1률석이지 않고 여러 등급임니다 단면석 

인 언어도 몇 번 말애야 이애아는 악생부터 글을 능숙하게 읽고 쓰는 악생까지 있습니 

다 그래서 성경공부를 아는 단계도 일률적이지 못밥니다 다만 악생들의 공통집이 있 

는데 그것은 일단 복음을 믿으연 의심 없이 주님께 중성안다는 섬입니다 1b 년 동안 사 

랑부의 역사와 암께 자라온 악생들은 모든 삶이 추님 중심입니다 오이려 제가 배우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깅껑운 짙사(믿음 2과장) -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선아자는 마음으로 사 

랑부에 들어왔으냐 오 

히려 제가 사랑부 악생 

들로부터 믿음의 도전 

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스폰지가 물을 읍수아 

듯이 복음을 잘 받아들 

입니다 제 삶에 말씀 

을 꿔|어 맞추려고 하던 

것과 달리 사랑부 악생 

얘 다음주일진송 

336장“여러 때 동안주 떠나” 

다음 주일 찬송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는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 ... 이에 스스로 돌이켜 ...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 이 

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시되었다. 

이 찬송을 작시 , 작곡한 로버 E 로우리 (Robelt LOWIY , 1826-1899)박사는 필라 

델피아에서 태어나 1854년 버크넬 대학을 졸업하고 침례교 목사로 안수받고 여 

러 곳에서 목회했다. 그는 1875년 버크넬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1875년 

뉴우저지주 플레인필드의 파크아베뉴 침례교회에서 세상을 마칠 때까지 24년간 

시무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긍홀히 여기사하늘 보좌의 영광을다버리시고이 세상 

에 오셔서 온갖 고통과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서 가장 수치〈 

러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참으시며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과 고마움을 모르 

고 그를 배반하는 엄청난 잘못을 범했으니 어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겠는 

가?’ 

그러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맞아준 아버지를 기억하자. 한 

주간 동안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회개하고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 

하도록하자. 
(찬앙위원회) 

들은 자신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믿음 2 

과’ 는 글을 아는 악생들이라 성 경을 스스로 읽는데 매·주 놀랄 

만큼 성상밥니다 

fl운상 짙사(교육과장) - 사랑부에서 몽사하기 선어|는 

상애우에 대안 떤건이 많았습니다 그려나 사랑부에 와서 

봉사아면서 모두가 아냐님 보시기에 다 같은 영온이라는 것 

을 알았습니다 오이려 이들이 주님께 더 많은 사량을 받는다 

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연 100 "10 받아들이며 

아멘 으로 확답압니다 제게 없는 순수안 믿음의 모습을 보며 많 
이 배읍니다 . 그리고 사랑과 의생이 많이 멸요안 부서엽니다 아지만 

제가 사랑으로 선아지 못만다는 생각이 들 때 정말 임이 듭니다 그렬 때마다 

추님이생각납니다 . 

이유진 교사(진교과장) - 가끔 이상앵동을 하는 악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 

는 악생도 가끔 소리를 지르거냐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다가가거나 아는 앵동을 압니 

다 그러연 사람들에게 방애가 되고 사람들이 싫어아니까 악생을 온내며 데려오지만 

그려면서도 그때는 가슴이 삼 아픔니다 그 악생이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 

라 사랑과 판심을 얻고 싶어서 그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안 악생 

들도 있습니다 종연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성도의 본을 보여주섰으먼 
압니다 

깅정el 교사- 제가 가르치는 악생은 단면적인 것밖에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처 

음 이 악생을 만났을 때는 과연 복음을 압 수 있을까? 말씀을 이해알 수 있을까?’ 걱 

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냐 가르치연서 복음은 머리로 이애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집에서도 믿음을 표연하며 교외 가고 싶 

다고 말밥니다 안번은 십자가를 보며 ‘기쁨이야 ， 기쁨이야아고 외치는데 성말 울걱였 

습니다 무슨 의미로 ‘71뽑。l야하고 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영 추님과 대와하는 듯 

느껴져스니다 . 그리고 시사시가에느 ̂ ^로 기도아느 모스으 보며 가도아고 하니다. 
L "L --- ,-- 'L 

지난 주일산양예배 때 사랑부 악생들의 산양을 들으며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을 올렸 

다 . 그만큼 사랑부 악생들의 믿음은 절실아고 진실아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는 얼 

마나 눈물을 흘리셨겠는가? 주일 아짐이연 사랑부 악생을 직접 데려오시고 사랑부 모 

임이 마진 후에는 사랑부 악생을 직접 집으로 데려가시는 부모님들이냐 보호자들의 수 

고와 엽초 하에 사랑부는 낮은 등급의 장애인부터 높은 등급의 상애인까지 사랑으로 가 

르치며 돌보고 있다 ‘혹시 교우들 웅에 자녁들이 장애인인데 아식 사랑부를 모르고 있 

다면 사랑부로 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부 추일예배는 복지판 지하 1증에서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 
( 펀갑실l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675 윤대원 19 청년1부 김형곤(3) 2689 박은숙 19 청년2부 하종철(1) 

2676 김경태 19 청년1부 강경순(4) 2690 현경민 19 고τcr-a「 정재준(3) 

26η 전장원 19 청년1부 류진희(1) 2691 한지애 8 청년2부 김명자(12) 

2678 최종진 17 소망부 엄창순(17) 2692 너멍에르멘 19 외선부 윤정훈(1) 

2679 김광남 19 청년1부 김윤경(15) 2693 문석곤 4 장년2부 천명금(4) 

2680 장형욱 중둥2부 2694 이승자 14 장년3부 

2681 문은서 19 중풍2부 2695 김지민 19 청년1부 김정환(6) 

2682 김석원 19 걷 ;ζ「τt:r ，ι、」H「 2696 봉영옥 1 장년3부 손명해(1) 

2683 김진현 19 중둥2부 이희식(1 ) 2697 김정애 10 청년2부 박승길(8) 

2684 구성옥 11 장년1부 홍화숙(4) 2698 김성완 19 청년1부 

2685 궁명숙 7 장년2부 강홍선(8) 2699 김지은 19 대학부 지효정(9) 

2686 김수경 19 청년1부 2700 조영진 19 청년1부 김혜란(19) 

2687 안윤정 > 청년1부 이영의 (5) 2701 정철규 19 청년2부 한성임(1) 

2688 신재식 19 청년2부 

짧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분은본당 203호새가족 등록실로오시기 바랍니다짧 



저1 807호 주민흥현 

교회쇼석 

텅 2004년 10월 17일 

야짧충현 71도.Qf창 
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 

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며， 말씀을 증 
거하실 때마다십자가복음만 전하는통로가 

되게히소서. 

a 영원 전부터 감추어 왔던 십자가 복음의 비 
밀이 예배 때마다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ó] 천국복음을확신하며 

그복음을자링하게 하소서. 

a 충현교회의단기선교사역을통해복음을들 
은모든사람들이 예수그리스도의 십재}를 

더 깊이 빨바며 은혜 뻔l서 자라게 히소 
서 

떼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밝다 삶 속에서 이 

웃에게 복음을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히소서 . 

딩 모든새가족들이물과성령으로거듭나게하 
시고， 십X까의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뻔1 

서자라게 5냥서. 

g 후반기 주간성경공부， 교사양성부， 찬양대원 

양성부， 전도대원훈련， 남녀구역장 영성훈련 

을통하여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확신하며 

전핸천국일끊이 많이 성장째l 험서. 

+2004년 2차의료선교의 날 

일 시 :10월 24일(주일) 10:30"'16:30 

장 소 : 아멘홀(본당 지하1층) 
주 관 : 의료선교부 · 외선부 

대 상 :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들 
진휠f목 : 흉부X선 촬영， 피부질환， 혈액검새빈혈 · 간기능 · 혈당) 

전염성질환(간염검사 등)， 소변검새뇨당 등) 

3 이랭| 성도 유병남 성도의 모친， 유 
승희 학생의 조모， 18.교구 죽전1구역/ 

11일 별세 ， 13일 장례 

일림 

임시당회 
일시 : 20일(수) 수요2부 예배 후 
E암 ·당회실 

• 여|배 자막봉사자모집 
〈농01인예배를 도울 자막봉사자를 찾습니다〉 

시 간 : 매주 수요1.2부 예배， 금요집회 

인 원 : 해당 예배시간별 각 2영 

배진성 군 (배수일 성도， 앙챙자 집사 
의 아들， 13교귀와 김선희 앙 (김영기 
씨의 딸) / 22일(금) 18:00 프레지던트 
호텔(1호선 시청역 ， 2호선 을지로입구 
역 8번 출구) 

2 김의진 군 (이기애 집사의 아들， 7교 

구)와 징수영 양 (김순자 집사의 딸， 서 
대문교회) /23일(토) 14:00 서대문교회 

본당 ft 02-722-5011 

모임 

권사 3 . 4지회 월례회 

일시 : 20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라흘 

2. 안수집^f부부 찬양언습 
일시 . 오늘 15:00-16:30 

장소 · 제1교육관 307호 

3. 27사단진중세례식 
일시 : 23일(토) 15:00 

(교회출발 10:0이 

장소 경기도화천 
4. 후반기 장학생 2차 영성훈련 
일시 : 22일(금) 21:00 

잠소.베다니훌 

신 정 : 에바다부 

2004년도쩌15차악습빼|식 안때 

-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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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세례자 

유아세례란? 
(정진호목사) 

세례자， 개웬， 입교자 | 장소 
세례란교육관 

(하종철 목사 I 3여호 

^~A. 。....L..

교육관 
309호 

학습자 

기독교개요 
(임현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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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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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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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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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D r l 
τE 

2교시 
16 :애-16 :40 

별세 

조영록성도 최희순성도의남편， 10 

교구/7일별세 ， 9일장례 

2 유병용 성도 신원택 은퇴권사의 남편， 
유충곤 · 유경희 , 유성희 집사의 부친， 

김순옥 집사의 시부， 8.교구 행당1구역/ 
11일 별세 ， 13일 장례 

유 아 I (오후 3시 ， 갈릴리흘) 
세례식 |오후씨%분깨1 입실바람 

성인 학습 세례식(저녁 찬양예배 ， 본당) 
오후 4^1 30분까지 입실바람 찬양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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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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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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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1 8(월) I 1 9(화) 

설교자/기도자 | 김성관/최무길 | 정현민/황학규 
24(주일) 

이희식/최문실 

23(토) 

김용덕 /강덕필 

22(늠) 

정진호/장길남 

2 1 (목) 

나광영/이강근 

2O(수) 

안창덕/김장영 
·Inf"l ll캔잉믿흩쇄l 

11교구 

설교 

심판 (흰 보좌)(계 20:11) 김성관 목사 

벤엘로올라가라 (창 35:1-5) 박인기 목사 

김성관목사 

회 개 (행 17:30) 이성진 목사 

회 개 (행 17:30) 김영훈목사 

회 개 (행 17:30) 김성관 목사 

회 개 (행 17:30) 최종철 목사 

회 개 (행 17:30) 장 훈 목사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녹 23:8-12) 김성관 목사 

예배담당 안내 (1 0/20-1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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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여 배 

1O/2C 수요 I 

10/2C 수요II 

10/22 금요집회 

10/24 주일 I 

10/24 주일 II I 속죄하신구세주를외/바이올린장연희(할렐루야오케스트라) 

10/24 주일 ml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외M순 이혜라(할렐루야 오케스트라) 

10/24 주일 rv l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외/피아노트리오(아엔 뻐스트라) 

10/24 주일 v l 주예수내맘에들어와외d프라노김지희(엠엘찬째솔로이스트) 

10/24 주일찬양 

예배전찬양 

[ 섬 · 기 · 는 · 분 · 톨 t 

박인기 류병희 이종철 
에비디부 4교구 신교위원회 

김교성 안창덕 나광영 
1깅구 대학부 11교구 

고광환 위건량 김익환 
1교구 새71족뽑1부 13.교구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중등2부 중등1부 18.교구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조등부 중등3부 5교구 

이재영 이경준 이창수 
10교구 15교구 고5부 

황진섭 정성영 

김성관 

l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소잉T 교구위원회 

김영훈 여국근 
9교구 2교구 

정진호 김용덕 
7교구 정년1부 

장 훈 임현덕 
소년부 17교구 

안치원 이태복 
유년부 편집국 

조규호 최성규 
14교구 16.교구 

김준희 윤수일 
8교구 6교구 

• 우|임목사 

이병학 
법인운영위원 

정운석 
8교구징 

최무길 
깅써원 

안종욱 
재정위원 

이정우 
정년2부징 

오진국 
뼈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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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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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충현기도원감 

이종석 
기획위원장 

전홍렬 
예배위원징 

김영수 
11교구장 

노광헌 
딩회서기 

이 훈 
친앙위원징 

조인제 
몽사위원 

김은호 
교구위원징 

강모용 
g밴2부징 

문홍구 
봉써원 

· 시무장로 

김의철 
기획위원 

엄펼성 
제3교육위원징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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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원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자。~←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l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애) 본당 
V 오후 3:00 보」 단 U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보」 다 U 

금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김광남 
김A쩌원장 

진홍용 
행정위원장 

차신득 
짧루0앤잉때§ 

이갑재 
15교구징 

임무천 
건축위원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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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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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준 
12교구 

안태순 
8교구 

전은희 
18.교구 

이복순 
19교구 

• 남전도사 송요한 (외선뷔 

。"， /，‘
τf 'i!":J:j'" 

3교구 

김말자 
5교구 

최문실 
11교구 

김정희 
14교구 

· 여전도사 

정연희 신통자 
9교구 4교구 

홍순애 이옥주 
10.교구 6교구 

조옥자 강덕펼 
7교구 16.교구 

김정자 이수정 
15교구 19.교구 

한성임 
13교구 

김환기 
9교댐 

김구형 
쩌2교뿜원장 

정태두 
전도위원 

정청길 
때배위원 

이달옥 
재정위원 

김영달 
A~국집 

황의만 
4마닙지 
~OT。

배춘식 
13교구징 

박철구 
진도위원 

김영은 
행징위원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O앤짧때징 새팩뽑1부장 10.교구징 

한송규 
신변7엠부징 

안통현 
i녕I?때부장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기브리뿔엠징 새가족gk육a부징 어~fCl부징 

노영한 
3교구징 

강철형 
1삐구장 

황영일 
교육현부원g 

이형수 
당회부서기 

최지윤 
징년1부징 

고제숭 
신교위원 

이실호 
새7택똥부징 

김단용 
14교구징 

원응철 
제1교육위원징 

최윤덕 
17교구징 

신상수 
때배부징 

구 분 시 간 징 ~ 구분 시 간 장 소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청 년 2 부 오후12:10 교육관 501호 
영아부 II 오전11 :00 

장년 1 부 오후12:30 교육관 507호 
유아부 오전10 : 5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오후12:30 교육관 407호 
유치부 오전10:50 제2교육관 1충 

장년 3 부 오후12:30 교육관 3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1 2: 15 갈헐 리 흘 
초풍 부 오전1 0:30 교육관 407호 신혼가정부 오후12 ‘ 15 교육관 204 ， 205호 
소 년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중동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에바다부 오선 9뻐학생J!오후 1 :1뻐씬) 교육관207호 
τ'"τc ‘H 오전 9:00 교육관 40 1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102호 

중둥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새가족양육부 l 오전 9:15 II 오후1 2: 1 5 갈헐려흘 ， 베다니훌 

고 풍부 오전 9:30 제 2교육관 4충 충현어린이집 "T-가 U.l꾀jl~ 교육관107호 

대 학부 토， 오후 4 :00 제2교육관 4충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청년 1 부 정오， 12’00 ;<11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천 11 :00 아 엔 흘 

• 전임지휘자 서준성 · 찬양감독 강임구 

l 전임독창자 김소연 

l 협력선교사 허요셉 

정선현 
기획위원 

윤석민 
실로입심뼈정 

함철주 
A빙부징 설μ

 
뻐
뼈
 

키
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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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환 
진도위원 

안석현 
5교구징 

오전 11시에 묘|는주일 m부예배는영어， 중국어1 일본어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rv부 여|배는 스리랑카어1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동시 통역됩니다 
Simu~aneous tran잉ations in Er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티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α갱어ian， Russian, Hir때i ， 때 Indonesian are 왜so available at 뼈 One o’ clock Worship 않rvice. 


